
염모제 시장 판도변화 예고
미용실 통한 전문제품 급성장 … 태평양 668.4% 신장

모발염색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염모제 시장을 주도해 오던 일반염모제가 주춤

하는 것과 동시에 미용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페셔날 제품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.

약국을 주 유통망으로 양귀비·훼미닌등 샴푸타입의 염모제를 주력품으로 전체 염모제 생산규모의

5 8 . 5 %를 차지하는 동성제약은 2 0 2억원어치를 생산, 전년대비 4 . 3 % ( 1 9 4억원)의 신장에 그쳤으며 비

겐헤어칼라를 내놓고 있는 동아제약은 6 9억7 0 0 0만원어치를 생산, 평균신장률을 약간 웃도는 1 2 . 2 %의

증가에 그쳤다.

그러나 미용실을 주 유통망으로 하는 염모제의 경우 명미화장품은 전년대비( 3 0억3 0 0 0만원) 17.9%

성장한 3 5억7 0 0 0만원어치를 생산했으며 특히「명미 웰라 콜레스톤 2 0 0 0」은 전년도 1 6억7 0 0만원보다

27% 성장한 2 0억4 0 0 0만원어치를 생산했다.

태평양은 전년도 2억4 0 0 0만원에서 무려 4 5 9 . 7 %가 성장

한 1 3억5 0 0 0만원어치를 생산했으며「조토스 디자인 후

리덤 칼라」는 전년도보다 61.4% 증가한 1억4 0 0 0만원어

치를 생산했는데 새로이 내놓은「이·스케치 헤어칼라」

는 전년도 1억5 9 0 0만원에서 무려 668.4% 신장한 1 2억

2 0 0 0만원어치를 생산했다.

반면, 미용실 직판용 브랜드인 일진화학의「아리미노 칼

라스토리」는 전년대비 1 . 5 %가 감소한 6 5 0 0만원어치를

생산했다.

약국을 주 유통망으로 하는 제약회사들의 샴푸타입 염

모제들은 가격이 저렴한 반면 모발 손상이 많고 색상을

마음대로 조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미용실을 주

유통망으로 하는 크림타입의 염모제들은 샴푸타입의 단

점을 보완했으며 특히 많은 미용실들이 경영합리화를

위해 염색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도 이들 염모제의 수요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여진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4 / 2 5 >

염모제 생산실적( 1 9 9 3 ) (단위 : 1000원 % )

1 9 9 2 1 9 9 3 증감률기 업 명

동 성 제 약

동 아 제 약

명미화장품

세 화 제 약

일 진 화 학

태평양제약

태 평 양

한국화장품

예진화장품

현대화장품

합 계

1 9 , 4 0 5 , 8 9 9

6 , 2 1 8 , 2 8 4

3 , 0 3 3 , 6 9 0

4 7 3 , 0 4 6

1 2 2 , 1 2 3

1 , 0 9 9 , 0 6 5

2 4 2 , 8 7 5

4 2 3 , 7 3 4

-

-

3 1 , 0 1 8 , 7 1 4

2 0 , 2 3 1 , 6 6 3

6 , 9 7 8 , 4 0 5

3 , 5 7 8 , 7 5 9

5 9 9 , 2 6 6

1 4 0 , 9 3 7

9 8 1 , 6 8 3

1 , 3 5 9 , 5 1 3

6 6 2 , 6 7 2

2 1 , 3 5 1

8 , 4 4 7

3 4 , 5 6 2 , 6 3 6

4 . 3

1 2 . 2

1 7 . 9

2 6 . 6

1 5 . 4

▽1 0 . 7

4 5 9 . 7

5 6 . 3

-

-

1 1 . 4


